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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플라스틱 해양쓰레기 환경 체험학습 강의 진행

2014년 10월 6일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장용창

yongchangjang@hotmail.com

부산 녹색연합에서 마이크로플라스틱 해양쓰레기 환경 체험학습 강의 진행

2014년 10월 6일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부산 녹

색연합 소속 생태해설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마이크

로플라스틱 해양쓰레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는 약 15명인데,� 먼저 왔다 가신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이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기후변화,� 문

화,� 환경 등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고 현재 학교 등에

서 기후변화 해설사,� 문화 해설사 등으로 활동하고 계

신 분들입니다.� 이번 강의는 부산녹색연합이 재교육

차원에서 해양생태에 초점을 맞춰 준비한 강의 중 일

부로 포함된 것입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문제와 조사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

고 참가자들과 함께 다대포 해변의 모래 속 쓰레기를

조사한 다음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하

였습니다.

조사 결과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약 3억 개 내지 5억

개의 플라스틱(스티로폼)� 쓰레기 조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과학적 추정의 방법과 그 한계까지

이해하도록 조사 결과에 바탕으로 한 해양쓰레기 양

추정을 토론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역시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도 마이크로플라스틱의 대부

분은 스티로폼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

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것이 가로 세로 50cm의 방형구에서 나온 겁니다.� 약 5천개입니다.� 1제곱미터 당 2만개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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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이 다음 번에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전 강의에

서부터 조사 장비(채와 격자,� 비이커 등)를 준비하는

방법 등까지 자세히 설명했고,� 학생들이 하게 되는 모

든 활동(조사 계획,� 조사,� 토론,� 결과 발표 등)들을 선

생님들이 직접 해보는 강의였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듣

고 나면 다음에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강의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조사라는 체험활동은 정

말 좋습니다.� 간단한 조사 장비만으로도 학생들이 과

학적 조사를 직접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는 이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조사로 국제학술지에

논문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

게 좋은 환경과학 체험학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

다.� 강의의 전 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선생님

들과 이 과정을 준비해주신 부산녹색연합 김현욱 국장

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마이프로플라스틱 샘플을 준비한 다음,� 이렇게

4명이 한 조가 되어 그 숫자를 측정했습니다.
조사와 측정을 마친 후 조별로 조사 결과와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도 마이크로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스티로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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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연례총회 해양쓰레기 세션에서 발표

2014년 10월 23일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장용창

yongchangjang@hotmail.com

홍선욱 대표가 초청 발표를 했으며,� 2명의 연구원이 3개의 포스터를 발표 했다

전남 여수에서 열린 북태평양 해양 과학 기구(PICES)의 2014년 회의 중 해양쓰레기 세션

2014년 10월 23일 전남 여수시에 있는 여수엑스포

공원에서 PICES� 2014� 해양쓰레기 세션이 열렸습니

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홍선욱 대표가 초청 발표를 했

으며,� 3편의 포스터를 발표했습니다.�

PICES는 북태평양 해양과학 기구(The�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의 별칭입니다.� 이 기

구는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현재 캐나다,�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미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도 PICES에서 중요한 주제 중하

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PICES는 정기적으로 과학적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 올

해에는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이 조직과 올해 워크숍

에 대해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pices.int/meetings/annual/PICES-201

4/2014-background.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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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는 2014년 PICES� 워크숍의 8번째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Marine� debris� in� the� Ocean:� Sources,� transport,�

fate� and� effects� of� macro-� and� micro-plastics

(해양쓰레기:� 대형 및 미세 플라스틱의 원천,� 이동,� 종

착지,� 영향)

Co-Convenors(공동 주관):� Won� Joon� Shim�

(Korea),� Peter� S.� Ross� (Canada),� Olga� Lukyanova�

(Russia),� Sangjin� Lee� (NOWPAP),� Peter� Kershaw�

(GESAMP),� Jesus� Manuel� Gago� Piñeiro� (Spain� /�
ICES)

Invited� Speakers(초청 발표):

Ÿ Marcus� Eriksen� (5� Gyres� Institute,� USA),

Ÿ Francois� Galgani� (Institut� Fran¸cais� de�

Recherche� pour� l’Exploitation� de� la� Mer�

(IFREMER),� France),

Ÿ Sunwook� Hong� (홍선욱,�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 Korea),�

Ÿ Hideshige� Takada� (Tokyo�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 Japan),�

Ÿ Co-sponsored� by� the� Group� of� Experts� on�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Pollution�

(GESAMP),

Ÿ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 and�

Ÿ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일부나마 요약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1.� Patterns� of� microplastic� distribution� in� the�

global� ocean� and� inland� environments

(전세계 해양과 내륙 환경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분포 경

향)

Marcus� Eriksen,� 5� Gyres� Institute,� CA,� USA.

E-mail:� marcus@5gyres.org

5대 환류대 연구소는 미국에 있는 민간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전세계 해양에 있는 환류대(Gyre)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쓰레기의 밀도 등을 조사했습니다.� 해양에

있는 환류대는 해류의 흐름이 약한 부분이라 부유성 쓰

레기들이 떠돌다 모여드는 곳입니다.� 전세계 미세플라스

틱의 밀도 등을 비교한 점에서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

롭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추정한 바에 따르면,� 5

대 환류대에 떠 있는 미세플라스틱 쓰레기는 5조 2500

억개이며,� 그 무게는 26만9천톤에 불과합니다.� 2010년

의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2억8천만톤에 달하는 것

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발표자인

에릭슨은 환류대 표층이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최종 도

착지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즉,� 많은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수면이 아닌 바다 속 저질에 침

적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적

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다는 사실은 이 직후에 발표한

Francois� Galgani가� 비디오로 보여주기도 했는데,�

1000미터 넘는 해저면에 플라스틱 음료수병이 가득 들

어 있습니다.

2.� Litter� in� the� Mediterranean� Sea� within� the�

European�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MSFD):� Indicators� for� descriptor� 10,� GES�

and� monitoring� (유럽연합 해양환경기본법에 따른 지

중해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Francois� Galgani,� Ifremer,� Immeuble� Agostini,� ZI�

Furiani,� Bastia,� Corsica.

E-mail:� francois.galgani@ifremer.fr

PICES� 2014� 해양쓰레기 세션에서 발표하는 오션의 홍선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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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는 2008년에 해양환경기본법을 제정하였습

니다.� 이 법률에 따라 해양환경의 12가지 측면을 조사

하고 이들 측면에서 해양환경의 좋은 상태를 2020년까

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갈가니 박사는

해양쓰레기 분야의 해양환경 상태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지중해 내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대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나온 해양쓰레

기 지표는 4가지인데,� 이는 모두 해양쓰레기의 Stock

(저량)을 나타낼 뿐,� Inflow(유입량)을 나타내지 못합니

다.� 정책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려면 유입량에 대한 지표

의 설정과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표를 설정한 목표

자체가 <좋은 환경 상태>의 측정이기 때문에,� 상태는

Stock으로 측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물론 유입량

도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천을 통한 연간 쓰레

기 유입량에 대한 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 Results� and� lessons� learned� from� joint� beach�

debris� surveys� by� Asian� NGO(아시아 민간단체들의

해변 쓰레기 공동 조사의 결과와 교훈)�

Sunwook� Hong� (홍선욱)

PICES� 2014� 해양쓰레기 세션이 전남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Five� Gyres� Institute의 Dr.� Marcus� Eriksen과 함께

포스터 전시 공간이 저녁 식사 공간과 함께 있어서 여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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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Monitoring� Center,� SOA의

Weiwei� Zhang� 박사(맨 오른쪽 끝)

홍선욱 대표는 2013년과 2014년 아시아의 여러 나라

들에서 실시한 해변 쓰레기 조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UNEP/IOC에서 발표한 해변쓰레기 조사 지침

을 수정해서 그 수정된 지침을 공동으로 적용하여 조사

하고 국가 간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사례

에 해당합니다.

GESAMP에서 일하는 Peter� Kershaw는 이 프로토콜이

다른 여러 프로토콜에 비해 가지는 장점 등에 대해 질

문했습니다.�홍선욱 대표는 이것이 UNEP라는 국제기구

미국 NOAA의 해양쓰레기 부서 책임자인 Nancy� Wallace와 함께

에서 원래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적용된

유일한 프로토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대신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이를 적용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수정된 지침에서는

쓰레기의 원형이 남아 있어서 원천을 알기 쉬운 것과

부서져서 원천을 알기 어려운 것들을 명확히 구분했다

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쓰레기의 물질 구분 방

식이 미세플라스틱의 물질 구분 방식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형 쓰레기 조사 결과와 미세플라스틱 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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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재 해양쓰레기 조사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2014년 11월 6일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이종명

sachfem@nate.com

포장재 쓰레기 관리 현황과 해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회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사)오션에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의

뢰로 올해 수행한 '해안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실

태 조사 연구'의 최종보고회가 2014년 10월 31일 열

렸습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

제조합)은 2013년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

존의 6개 포장재 품목별 재활용 공재조합이 통합하여

출범한 기구입니다.�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한 생산자의

의무 재활용 책임을 대행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공제

조합에서는 포장재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에 대한 생산자 조직의 선도적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

번 연구를 (사)오션에 의뢰하였습니다.� 최종보고회에는

공제조합의 최주섭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해양수산

부 해양쓰레기 담당자,� 한국환경공단 EPR� 담당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 발표 내용

이종명 연구소장은 포장재 및 해양쓰레기 관리 현황,�

전국 해안 쓰레기 조사결과,� 포장재 해양쓰레기 회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위해성이 확

인되면서 유엔 총회 결의,� 관련 국제 협약 등을 통한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가 진행 중입니다.� � 국내 해양쓰

레기 관리 정책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제2차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4~2018)’,� 포장재 재활용

은 자원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수립 시행 중입니다.� 전국 16개 해변

에서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 정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지

는 해변에서 훨씬 적은 양의 쓰레기가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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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PR� 대상 품목들은 총 출고량에서 재활용량을 뺀

미회수량이 해변쓰레기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즉,� 재활용률이 높아질수록 해변쓰레

기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장재 해양

쓰레기 회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은 관리

주체별 기대 역할과 현황과의 격차 분석을 통해 도출하

였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 통합관리를

위한 ‘범부처 해양쓰레기 관리위원회’� 설치,� 해안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확대 및 효율적 추진 체계 개발,� 지역 단

위 재활용 정량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

습니다.�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해안 쓰레기 회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력 워크숍’� 개최,� 국제연안정화

행사에 관련 업계 참여 강화,� 재활용 실천 대국민 캠페

인 추진,�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발생량을 결정하는 사회

적 요인 조사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토의 내용

먼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포장재 관리에서 해양

쓰레기로 나가는 양은 미미하지만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

에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생산자나 재활용 업체 등이 해양쓰레기 문제

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담당자는 현재 해양쓰레기의 통합

관리,� 해안 정화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

니다.� 해양쓰레기 통합관리를 위해 ‘(가칭)해양폐기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 ‘해양폐기물 관리 위

원회’� 설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의 해안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참여 지자체도 늘어

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여러 관련 주체간의 협력

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

다.� 공제조합에서는 생산자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확

대하는 차원에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정부,� NGO,� 기업 등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협력 관계의 구축과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석한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정부

에서도 업계나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간 정보 공유 등 추진하겠다고 밝

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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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다양성 총회에서 해양쓰레기 생물 피해 사이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2014년 11월 3일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장용창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총회에서 사이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생

물다양성 총회에서 해양쓰레기 생물 피해에 관한 사이

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생물다양성협약 사

무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

션,� (사)한국물새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약 40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주

었습니다.� 한국물새네트워크의 이기섭 박사님이 낚시쓰

레기로 인한 저어새의 피해에 대해 발표해 주었고,� 오

션의 홍선욱 대표가 생물 피해 조사를 위한 시민 활동

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Mr.� Nicholas� Bax� (CISRO/Australia),� Ms.�

Jacqueline� Alder� (UNEP),� Ms.� Jessica� Sanders�

(FAO),� Ms.� Daniela� Diz� (WWF)� 등 국제적인 기구에

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관련한 토론을 해 주었습니다.

오션은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생물 피해 사례 수집,� 우

리 정부 및 국제기구에 대한 정책 건의,� 저어새를 해양

쓰레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번식기 청소 등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었고,� 국제기구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발표하는 홍선욱 대표 좌장을 맡은 부경대 강대석 교수와,� 토론자들

(Mr.� Nicholas� Bax� (CISRO/Australia),� Ms.� Jacqueline� Alder�

(UNEP),� Ms.� Jessica� Sanders� (FAO),� Ms.� Daniela� Diz� (W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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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전에 공동주관 기관들이 모여 준비 회의를 했습니다.

발표장은 천막으로 임시로 지은 건물입니다.� 4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김정아 작가가 만들어준 저어새 해양쓰레기 피해 캠페인 작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이드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이런 자료집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합니다.



최근활동_� 12

최근활동

해양쓰레기에 대한 홍보판(배너)들도 유용했습니다.

저녁에도 홍보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김정아 작가의 작품들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 사람들도 사이드 이벤트 홍보를 하고 있어서

함께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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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1.� 스리랑카 해양쓰레기 계획

2014년 10월 14일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장용창

yongchangjang@hotmail.com

2014년 10월 14일 스리랑카의 해양쓰레기 통합 관리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 � �

이 자료는 (사)오션의 제176회 세미나(10월 14일)에서 검

토한 것이다.�

MEPA� (Marine� Environment� Project� Authority).�

(2014).� National� Integrated� Marine� Debris�

Management� Project� (Clean� Sea� Project):� Project�

Proposal.� February� 2014.�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19p.

스리랑카에서는 단백질의 65%를 수산물에서 얻고 있으

며,� 호텔의 70%가� 연안에 있을 만큼,� 해양환경이 국민

들의 삶의 질에 중요합니다.� 해양쓰레기는 어선의 프로

펠러에 걸려 수산업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인 아름다운 모래해변과 산호초에 밀려들어 미

관을 해침으로써 급성장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발목을 잡

기도 합니다.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이런 해양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쓰레기의 예방,� 수거처리,� 재활용,� 인식 증진,�

조사 연구 등을 담은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내용

을 검토한 결과 해양쓰레기의 발생량과 우점 지역,� 발생

원인,�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없이 계획이 작

성되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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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의 해양쓰레기 모범 사례 평가:� MALISCO� 모형 적용

2014년 11월 3일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이종명

sachfem@nate.com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해 모범 사례 도출

� � �

이 논문은 (사)오션의 제177회 세미나(10월 28일)에서 검

토한 것입니다.�

Loizidou,� X.I.,� Loizides,� M.I.,� Orthodoxou,� D.L.,� 2014.�

A� novel� best� practices� approach:� The�MARLISCO� case.�

Marine� Pollution� Bulletin.

doi:10.1016/j.marpolbul.2014.09.015

□�개요

•EU의 해양쓰레기 관리 연구 프로젝트 MALISCO에서 15

개 참여국과 유럽 및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72개 해양

쓰레기 관리 모범 사례를 평가

•MALISCO:� Marine� Litter� in� Europe� Seas:� Social�

Awareness� and� Co-Responsibility의 약자로 EU의 과학기

술연구기금(FP7)의 지원으로 수행(2013년~2015년)

□�방법

•모범 사례 수집(지리적 범위,�수행 기관,�내용과 성격,�재원)

•평가:�범용 정책 평가 툴(De-Cy-De-4)�이용

◦핵심 행위자 그룹에 기반한 평가 패널 구성(10명)

◦평가 툴에 수집된 사례 적용 평가

※�효과성,�지속가능성,�적용가능성,�정보 가용성 등 4가지

� � �기준에 따른 쌍대비교 평가

□�결과

•유럽 해양쓰레기 저감 지침에 활용할 11개 모범 사례 선정

•72개 사업의 특성 분석 결과 도식화

선정된 11개 모범 사례의 개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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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 평가 예시.� 발트해 주변 3개 사업의 정보가용성 기준 적용 평가(맨 위 표),� 4가지 평가 기준에 각� 0.25의

가중치를 준 종합 평가 결과(왼쪽 표).� 발트해 3개 사업의 종합 점수(오른쪽 표와 그래프)

□�토론한 내용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72개의 프로젝트를 효과성,� 지속가능성,�적용가능성,�정보 가용성 등 4가지 기

준을 이용하여 종합평가한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해 봄직한 사례로 판단

•범용 정책 평가 툴(De-Cy-De-4)은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 정책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계층분석과정(AHP)을 응용한 것으

로 보이고,�관련된 문헌의 인용이 아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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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어새 보호를 위한 온라인 모금에 참여해 주세요

2014년 9월 26일

(사)�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장용창

yongchangjang@hotmail.com

� � � �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해양쓰레기 때문에 더 못살게 되었

습니다.� 저어새를 십년 넘게 관찰해 온 (사)물새네트워크

의 이기섭 박사님은 갯벌 매립 이외에 해양쓰레기가 저어

새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낚시 쓰레기때문에 저어새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어새는 넓적한 부리를 갯벌에 박고 좌우를 휘휘 저

어 먹이를 잡기 때문에 저어새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날카로운 부리로 하나의 먹이를 콕 찍어 잡는

새들과 달리,�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 넓적한 부리를 흔

들어 바닥의 먹이들을 띄워 잡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

은 뻘에 낚시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 때 다른 새들에

비해 낚시줄이나 바늘에 걸리기 쉬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

둥지 재료 부족으로 저어새들이 해양쓰레기로 둥지를

짓습니다.

서식지 개발 등의 환경 변화로 둥지 재료가 부족해진

저어새들이 해양쓰레기로 둥지를 짓습니다.� 이 쓰레기

들 중 낚시줄이나 포장 밴드 등은 저어새의 발을 옭아

매어 저어새들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또한 둥지의 물

이 잘 빠지지 않아 새끼가 자라나는데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과 (사)

물새네트워크는 저어새 둥지재료 넣어주기 사업에 이

어 둥지 청소하기 사업을 시행합니다.� 내년에 태어나

고 자라날 저어새들을 위해 둥지에 섞인 쓰레기를 치

워주는 사업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

이런 활동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이 건과 관련

해서 저희는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여러분

이 도와주세요.� 마음을 모아 주세요.� 네이버 계정에서 가지

고 있는 해피빈(콩)을 단 한 개라도 좋으니 기부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 저어새가 보호됩니다.�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06460

네이버에 로그인한 후 위 링크로 들어가면 기부할 수 있습

니다.� 혹은 네이버 해피빈에서 <멸종위기종 저어새 해양쓰

레기>로 검색하면 저희 모금함 페이지가 나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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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영합니다 -� 이지현,� 김희종,� 안병덕,� 김영준 회원님

2014년 11월 10일

(사)�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대표 홍선욱

oceanook@gmail.com

� � � �

이지현,� 김희종,� 안병덕,� 김영준 회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달에 새로 회원이 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지현 회원님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서 해양 담당관으로 일하고 계

시고 이번 생물다양성 총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에 오랫동안

해양환경 관리를 연구하셨고요.� 동아시아 환경협력기구(PEMSEA)에서도 오래 기여하신바 있구요.� 우리나라에

연안통합관리가 도입되고 시행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김희종 회원님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수의

사,� 안병덕 회원님은 재활관리사입니다.� 다치고 병든 야생동물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전부터 (사)오

션의 해양쓰레기 생물 피해 조사에 도움을 주고 계셨는데,� 최근에야 회비 내는 회원 가입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가입했답니다.� “담배 4일 안 피우면 되는 돈으로 우리가 사는 바다와 그 속에 사는 생명들이 사라지지

않게 힘을 보태자”는 마음으로 가입하셨대요.� 이 표현,� 주변 분들께 회원 가입 권유할 때 많이 활용해 주세요.�

김영준 회원님은 서울국제학교(Seoul� International� School)� 10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바다를 좋아하고,� 장차

UN에서 활동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네요.

이지현,� 김희종,� 안병덕,� 김영준 회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 페이스북 업데이트

○�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바다에서 놀 수 있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의

해양쓰레기 전문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video.php?v=788727911172724&set=vb.100001065672225&type=2&theater

○� 오션은 2010년 1월부터 매주 해양쓰레기에 관한 내부세미나를 해왔습니다.� 2011년 10월부터는 일본의 해양쓰

레기 단체인 JEAN의 이사이자 가고시마대학교수인 후지에다 교수 연구팀이 한달에 한번씩 함께 온라인으로 세미

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부터 타이완의 가장 큰 환경단체인 야생보호협회 SOW의 해양이슈 담당자가 동

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SOW의 활동가 두 명이 더 동참해 보고 싶다고 들어왔네요.� 물고기가 플

라스틱 해양쓰레기를 베어 물은 흔적에 관한 논문을 가지고 함께 읽고 토론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샘플들도

보여주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런 기회가 NGO나 연구자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

늘 세미나는 오션의 178번째 세미나였습니다.�이 세미나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시아 지역의 NGO들과 함께 전문성을 키워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오션의 유료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video.php?v=796748627037319&set=vb.100001065672225&type=2&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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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월 회비 내주신 분

2014년 11월 10일

(사)�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이미정

lovetuyo@naver.com

� � � �

오션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

니다.� 연구와 조사 사업을 통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보태어 주시는 힘을 얻어,�

여러분과 함께 가는 시민단체이기도 합니다.

멀리 계시면서도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회원 여러분,�정말 감사합니다.

강대석 강성길 강승노 강정훈 고선화 고진필 공필재 곽연희 곽유상 국영숙 권미양 김건우 김경신 김경희

김기만 김기범 김민기 김민철 김상문 김상수 김선동 김성우 김승규 김영일 김용환 김정아 김종덕 김종범

김태훈 김태희 김태희 김해기 김호찬 남정호 노현정 로라킴 목진용 문효방 민병걸 박경남 박경수 박나미

박명관 박안수 박영철 박인숙 박준용 박철민 박출이 박희제 방인권 백주희 변원정 서석주 서영옥 성홍근

손석현 송영경 송한사 시지훈 신용승 신의식 심원준 안순모 안순희 오기택 오정순 원종호 유병덕 육근형

윤동영 윤선화 윤현정 이강만 이광수 이규태 이동규 이동영 이문숙 이미정 이미희 이보경 이성환 이승현

이시완 이은경 이인식 이재호 이종명 이종수 이종호 이지현 이찬원 이태식 이현진 임세한 임운혁 임진아

임효혁 장미 장선웅 장용창 장원근 전일구 전혜영 전태병 전홍표 정경필 정임철 정지현 조동오 조명래

조성수 조성억 조홍연 주현민 차용택 채홍기 최강진 최승만 최정식 최주섭 최지연 최필종 최현우 최희정

한기명 한동욱 허낙원 홍상희 홍선욱 홍성민 홍성조 홍수연 황대호 황선주 황순상 황열순

(주)지오시스템리서치

5.� Marine� Litter� News� Vol.� 5(2)� 발행 예정

1년에 2회 발행하는 영문뉴스레터가 11월 말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호는 통권 10호로 지난 6개월간 해

양쓰레기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의 엔지오와 전문가들의 활동,� 연구결과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세

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소개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 이하 오션)은 2009

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해양수산부 등록)입니다.� 오션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

와 연구,� 교육 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이자 민간 연구소입니

다.� 해양환경 중에서도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션은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동시에,�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

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민과 기업

등 해양환경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션은 시

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언제나 열렬히 환영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대표 홍선욱,� 연구소장 이종명,� 연구원 장용창,� 이종수,� 이미정,� 홍수연.

이사 -� 강대석,� 이인식,� 시지훈,� 이규태,� 김기범

사무실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23-96(지번.� 죽림리 1570-8)� 리더스빌 717호

� � � � � � � � � � �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우.� 650-826)

전화번호:� 055-649-5224� � � � � � � � Fax:� 0303-0001-4478

홈페이지:� www.osean.net� � � � � � � http://cafe.naver.com/osean

국제연안정화 카페:� http://cafe.naver.com/coastalcleanup

대표 이메일:� loveseakorea@empas.com

이 뉴스레터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욱 (편집).� (2014).� 오늘의 해양쓰레기:�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월간 뉴스레터.

통권56호.� 2014년 11월.

표지그림 :� 김정아 <바다 귀 기울여 봐요>� 2012,� 종이에 수채

※오션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